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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9일                                            대통령 발언록

민주노동당 지도부 초청 만찬

크게 봐서 우리당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기

분이 좋습니다.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개혁하는데 여러분들의 도

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하기도 어렵지만 크게 봐서 우리당 지

지하는 사람들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

습니다.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가능합니다. 개혁

은 협력하는 가운데 잘 이뤄져 갈 것입니다. 개혁한 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개혁한 게 제법 있습니다. 그것보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법은 국회가 아시듯이 그렇고. 제자리도 까딱하면 떨려날 뻔 했는데, 국회

개혁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도로만 말할 수 

없는 정치문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세가 형성되고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관행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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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꿔나가고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몇 개 바꿨느냐 평가하기 보다는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세가 형성되고 마

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임기의 1년이 지나고 국민들이 참여해 민노당

이 하고 싶은 개혁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

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서 그런데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 

포괄적으로 주택공사의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고 기획예산

처의 평가도 받습니다. 특별하게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을 가지

고 주택사업에서 돈 좀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여건으로 남는 곳이 있고, 밑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무조건 밑지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남는 부분은 다 공개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

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압력이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

서가 아닙니다. 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

으니까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를 합시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대통

령의 소신을 우리당에서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내용 잘못은 견해차이가 있지만, 개혁 후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

으면 합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과거 토론 없이 결론이 나는 일이 많았습

니다. 또 한 번 결론나면 토론해도 바뀌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당의 정책도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정책을 바터하기도 합니다. 민노당도 이런 것

을 용납해주시면, 아파트 공개원가 문제도 토론과 타협을 하면 민노당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